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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저층주거지 가로의 노상주차가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실제 저층주
거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발생 배경과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주거지 가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송파구 방이2동
의 주거지역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장관찰을 실시한 후 가로, 건축물, 노상주차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층주거지 가로의 위계와 건축물의 특성, 노상주차를 고려한 가로 유형화를 
진행한 후 각 유형별 특성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상주차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주거지 가로에서 주로 발생하여 주거지 노상주차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가로의 유형 
분류 결과 동일한 지역의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가로의 폭원과 저층부의 이용현황에 따라 다른 노상주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저층주거지, 노상주차, 가로환경, 보행환경, 가로유형분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street parking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First of all, prior research was reviewed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occurance and the process of 
change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derive factors that affect the street environment. Next,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the residential area of Bangi 2-dong, Songpa-gu was selected as the site of 
the case and the status analysis was conducted on streets, buildings, and on-road parking.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on-road parking usually occurs on residential streets where social consensus 
is difficult to reach, suggesting that alternatives to on-road parking in residential areas are nee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analysis, street types were classif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s, structures and street parking.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street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street environment were suggest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of street types confirmed that different street parking occurred depending on the width 
of the street and the use of the lower floors, even if it was the same area, and that a solution was 
need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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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저층주거지 가로의 노상주차가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노상주차를 
고려한 저층주거지의 가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자동차 중심
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차량 위주로 
설계되었던 도시 가로에 보다 쾌적하고 인간 중심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 중 대표성을 갖는 공간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보행환경개선사업 역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계
획하는 등 근린단위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쾌적한 보행환경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기존 주거지 가로의 대부분은 좁은 보차혼용도로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로환경에서 보행자는 통행하는 차량 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피해 보행 할 수밖에 없어 보행여
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주거지 가로는 주민들
의 일상적인 활동과 직결되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협소한 보행영역, 무분별한 주정차 등으로 인
해 주거지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관련 연
구에 따르면[1], 도시부 교통사고의 61.1%, 사망자의 
55.9%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의 
33.9%와 사망자의 29.3%가 폭 6m 이하의 도로에서 발
생하여 저층주거지의 대다수를 구획하는 6m 이하의 주
거지 가로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의 가로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가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제시
하고 각 요소별 중요도를 제시하는데 그쳐 노상주차가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주거지 가로환경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상주차에 관련한 연구
는 노상주차의 양적 측면을 다루며, 보행자 관점에서 가
로환경의 질을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다할 수 있다. 따라
서, 저층주거지 가로환경에서 노상주차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며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의 가로환경에 관한 여러 
요소들 중 노상주차가 주거지 가로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검증하고자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과밀화된 저층주거지의 근린 내 가로유형분

류를 위한 사례연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노상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로 및 인접 건축물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
형별 특성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
의 가로환경에서 노상주차 된 차량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저층주거지 가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유형과 노상주차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정리하였다. 

과밀화된 저층주거지의 가로환경과 관련된 주요문제
로 가로공간 내 주차차량이나 운행차량에 의한 보행안전 
및 경관 악화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필로
티형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필지 내부
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가로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한 
보행동선 간섭 문제와 둘째, 일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
로 인해 노상주차가 발생하게 되고 노상 주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공간의 축소와 보행동선 간섭을 저층주거지 보
행환경의 악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두 가지의 상황 모
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주거지 보행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노상주차 된 차량들로 인한 보행안전의 전하와 가로경관
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로상의 노상주차가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
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다세대·다가구주
택 밀집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론적 배경
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발생 배경과 변
화과정을 고찰하고, 주거지 가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저층주거
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관
찰을 실시한 후 가로, 건축물, 노상주차에 대한 현황을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
층주거지 가로의 위계와 건축물의 특성, 노상주차를 고려
한 유형화를 진행한 후 각 유형별 특성과 가로환경 개선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저층주거지의 정의 및 현황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저층주거지는 일반적인 고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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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와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5층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포
함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다. 여기서 저층주거지
는 용도지역상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하였
으며 5층 이하의 저층주택은 용도로 구분한 건축물의 분
류 중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으로 하
였다.

이러한 저층주거지의 면적은 124.5㎢로 2종 이하 주
거지역 면적인 213.4㎢의 58.3%에 해당하며 서울시 주
거지역 전체에서는 38.2%를 차지하고 있으나[2], 저층주
거지역에는 과밀화를 유발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
설이 지속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 없이 지속되는 주거
의 과밀화 문제로 인해 가로환경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
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과밀화된 지역은 아파트와 같
은 선호되는 주거양식에 거주할 여건이 부족한 중·저소
득층과 단기간 거주를 원하는 임대거주의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여, 가로를 포함한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 및 개선
이 상대적으로 어렵기에[3],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2 저층주거지의 발생배경 및 변화과정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

중과 주택부족으로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주거유형이 확산되었다.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필지
에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양
식의 등장은 기존 단독주택의 개조와 증축을 야기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현재 과밀화된 저층주거지의 환경은 두 가지 법제변화
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도입하여 이루어진 주거밀
도의 증가와 두 번째는 과밀화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노상주차 해결 위한 주차요
건의 법적 강화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
중과 주택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된 주택의 양적공급정책
은 기존 단독주택지로 공급된 지역의 수직적 밀도 증가
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1985년 공
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주택을 연면적 330㎡ 이하, 2층 
이하의 규모로 법제화 하였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규
모, 층수, 세대수에 대한 조항이 계속하여 수정되었다. 

1990년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의 규모로 법제화되었으며 동시에 
다세대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완화되며 주거 밀도가 
과밀화되기 시작하였다[4]. 198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으로 인한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규제의 완화는 도시지
역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이 대부분 단독주택에 두세대 이
상 세를 들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인
데[5], 이러한 건축법 개정은 반지하 세대를 가진 초기 다
세대주택의 전형을 만들어냈다[6].

과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변화
는 노상주차로 인해 악화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대 당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 기준의 강화로 이어졌
다. 1996년 이전까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
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건축선 이격공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증가
로 인한 주거 과밀화와 기반시설의 미흡 문제는 주차기
준을 1997년 세대 당 0.6대, 1999년 0.7대, 2002년 세
대 당 1.0대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
는, 2000년 필로티 방식의 주차장을 건축물 층수에서 제
외해주는 제도 변화와 맞물려, 저층부에 필로티형 주차장
이 설치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양산하였다. 2000
년 6월 이후 건축된 다세대주택은 1층이 모두 필로티형 
주차공간으로 조성되어 가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삭막한 
경관을 제공하고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필로티형 다세대 주택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필로티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노상주차
를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로공간을 주차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가로변 주차된 노상주
차 차량과 주행 차량, 진출입 차량, 보행자의 동선에 간섭
을 유발하며, 가로공간을 차량중심의 공간으로 만드는 주
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 저층주거지의 또 다른 재개발 형태로서 도
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위주의 재개발과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배경 속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09년 5월 주택법에 최초로 도입된 새로운 주택유형이
다[7].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에 집중되어 건설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소
형필지를 합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현재 저층 주거지
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주택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의 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 없이 사업위주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주거
층수 규제 완화로 인한 주거환경 과밀화와 주차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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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 따른 가로환경 악화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상에
서 논의된 저층주거지의 법제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period Housing 
characteristics Legislative changes

1970s 1973 : Excluding underground floors

1980s

Basement  
Housing

1981 : Excluding the basement floor 
area
1985 : Deregulation of basement floor
(Height from basement floor to surface 
level 2/3 → 1/2)

Multi-family 
house (two floors)
Exterior stairway

1985 : Legalization of multi-family 
house
(Total floor area 330㎡ or less, 2 floors 
or less), Excluding the calculation of 
the building area of outdoor stairs

1990s

multi-household 
house (three 
floors)
Multi-family 
house (four 
floors)

1990 : Legalization of multi-household 
house
(Total floor area 660㎡ or less, 3 floors 
or less), Mitigation of the Number of 
Floors in Multi-family House
(4 floors or less)
1991 : Parking and piloti area excluded 
from floor area calculation

Appearance of 
multi-family 
house stairway

1993 : Including the building area of 
the outdoor stairs
1997 : Preparation of Parking Standards 
for Multi-family Housing (
0.6 units per household)
1999 : Integration of parking standards 
for multi-family and multi-household 
housing (0.7 units per household)

2000s~

Piloti type parking 
lot
Disappearance of 
the 1st floor, 
basement  
housing of the 
new housing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six 
floors including 
piloti)

2000 : Excluding floor calculation of 
piloti
2002 : Reinforcement of Parking 
Standards for Multi-family Housing (1 
units per household)
2009 : Introduction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Composed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data of [15] and [16].

Table 1. Changes of regulation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조성
저층주거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민간 혹은 공공

에 의해 시행된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조
성되었다. 과거 도시계획사업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한 
대규모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
울시에서 62개 사업지구, 총 154.5㎢에 광범위하게 추진
되어 현재의 저층주거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필지는 단독주택 건
설을 전제로 계획된 개별 필지 분할이었으며 1980년대 
법제변화 이전의 건축물유형은 대부분 2층 이하의 단독

주택이었다. 이후 1985년 다세대 주택과 1990년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필지 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기존의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변화하여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저층주거지의 주택유형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은 자연발생형 주거지역과 격자형 주
거지역이다[8]. 자연발생형 주거지역은 자연적으로 형성
된 주거지역으로 곡선형의 도로망과 부정형 필지로 구획
되어 있는 특징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확산된 지역
이 일부 존재 하였으나, 이미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지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형태가 남아있는 곳은 극히 일부이
다.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격자형 지역은 
기본적인 격자형 도로망과 일정 규모의 필지조건을 충족
하여 저층주거지의 대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4].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역은 1)계획
과는 다른 주택유형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확산으로 인
한 문제발생이 명확하다는 점, 2)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의 52.8%를 차지하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9], 3) 현재까지도 가로환경의 상당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

2.4 저층주거지 가로환경의 변화과정
저층주거지의 가로환경은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수 및 건
축 밀도의 증가로 변화하였다. 현재의 저층주거지의 다수
는 1970~80년대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
되었는데, 도로, 주차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당시 저층주
택의 규모와 밀도, 차량 보유현황에 맞추어 설치가 되었
다. 이후, 주택 변화로 인해 주거 밀도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
였다.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는 좁은 소로로 계획되어 
주거 밀도 증가에 의한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으며, 
밀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이 큰 문제
로 대두되었다. 주차 문제완화를 위해 생활도로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며 주거지 가로의 노상주차를 
합법화시켰으나,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하는 
주거지 가로가 주차장화 되어 보행자의 안전 문제와 가
로경관 악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5 저층주거지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정부는 대도시 인구집중이 불러온 주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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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변화를 통한 다
세대·다가구 주택 개발을 촉진하였다. 기존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에 4~5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설
되면서 주차문제, 기반시설의 부족,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가 부각되었다[10]. 이러한 문제들
은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심화되고 있
으며,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같은 다른 유형의 주거지보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적정한 기반시설의 공
급 없이 주거 밀도와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편의시설의 
부족, 가로의 과밀화 등 주거환경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11]. 따라서, 저층주거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저층주거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저층주거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는 주거다
양성 측면에서 획일적인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
며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2]. 

2.6 주거지 노상주차에 관한 연구의 한계
노상주차를 포함한 주차와 관련된 항목들은 저층주거

지의 가로환경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기
존의 노상주차에 관한 이론들은 차량의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또한, 대
부분의 노상주차에 관한 연구 역시 노상주차의 해소와 
관리에 집중한 측면이 존재하며,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
자의 관점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노상주차로 인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보행자의 관점이 등한시되어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13]. 기존의 주거지 노상주차와 관련
한 연구들은 노상주차가 보행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영
향들을 개략적으로 유형화 한 후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세부적인 평가체계 없이 연구자 
개인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증적 검증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관찰을 통한 노상주차의 유형 및 
특성 분석과 가로유형분류를 통해 노상주차가 가로환경
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어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3. 저층주거지 가로유형 분류
3.1 연구의 틀

이 연구의 목적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가로환경에 대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상주차가 발생하는 가로유형의 
분류 및 특징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지 조사의 
범위는 노상주차가 보행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는 가로와 인접 건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역의 가로공간
의 물리적 환경 분석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는 2020년 6월 18일 오후 7
시~9시에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향후 
연구결과의 보편적인 적용을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을 
설정한 후 조건에 맞는 대상지를 탐색하였다. 대상지 선
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대상
지 가로의 물리적 구조와 조직,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및 
유형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저층주거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역은 기개발지 면적의 약 
40%로 자연발생, 택지개발 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
인다[14]. 두 번째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물
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예정에 없는 
구역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향후 지역의 조직 및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이다. 세 번째로, 근린의 조
직 및 형태가 반복되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에 대한 판단이다. 이상의 선정기준에 의해, 토지구획정
리사업으로 조성된 과밀화된 저층주거지 환경의 일반적
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 송파구 방이동 일대를 
사례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2 사례대상지 현황 분석
3.2.1 대상지 개요
사례대상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시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1980년대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되어 최근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변화가 발생하는 
송파구 방이동 일원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송
파구 방이동 일대는 북쪽으로 올림픽 공원과 면하고 있
으며, 광로와 대로로 둘러싸인 두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
져있다. 블록 외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
으며, 블록 내부는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
과 일부 구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3.2.2 도로 유형 분석
3.2.2.1 도로 유형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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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Analysis : Bangi 2-dong, Songpa-gu

도로 유형의 구분은 도로의 폭원을 중심으로 노상주차
의 가능 여부, 보차분리 유무, 차량통행방식, 보차분리 유
무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이 되는 도로
의 폭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모별 구분과 기능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
여, 주거지 가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상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Classificat
ion by 
width

Functional 
Classification Description

Street 
Parking 

Characteris
tics

A(35m-) Major Arterial Forming the outskirts of a city
B(25-35) Minor Arteria Forming the outskirts of the 

neighborhood
C(15-25) Collector Road Divide the inner of the 

neighborhood
D(4-15) Local Road Divide the block one-way, 

two-way
E(-4) Residential Road Access to each building X

Table 2. Road Functional Classification

3.2.2.2 도로 현황 분석
방이2동 지역의 가로 구성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

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4m 이하의 주택지소로와 같이 
도로의 위계별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한다. 대
상지의 북측으로 주간선도로인 70m의 위례성대로가 지
나고 있으며, 서측과 남측으로 보조간선도로인 30m의 
백제고분로, 오금로가 위치한다. 동측으로는 집산도로인 
20m의 가락로가 근린과 근린을 구분하고 있으며, 외곽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상지 내부의 국지도로와 주택지
소로는 격자형과 루프형으로 되어있으며, 공원 옆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5m-9m의 폭원으로 분포한다.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양방통행이 가능한 9m 폭
원의 가로와 두 가로 사이를 잇는 가로를 제외하면, 대부

분의 가로는 일방통행으로 방식이며 대부분이 보차혼용 
도로로 구성되어있다.

Fig. 2. Width of streets

Fig. 3. Width of streets (Local Road)

Fig. 4. Traffic way: Two-way and One-way

3.2.3 건축물 유형 분석
3.2.3.1 건축물 유형 구분 기준
건축물 유형의 구분은 세부 기준에 의해 분류 방법에 

의해 보다 세밀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노상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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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가로유형의 분류 및 특징 도출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주거지역 가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축물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규모, 저층부 구성 방식, 
주차 처리 방식 등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유사성을 가진 유형을 주요 건축유형으로 선정하였다. 기
준이 되는 건축물의 주용도는 본 연구가 주거지 가로의 
이면도로의 분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도를 가진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근린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6. Form-based Building Classification 

3.2.3.2 건축물 현황 분석
방이2동 지역 내 분포하는 건축물의 유형은 단독주택, 

법제변화로 인해 건축물 형태에 차이를 보이는 두 종류
의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로 
분류하였다.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1985년 다세대

주택과 1990년 다가구주택의 법제화 이후 건축되어 
2000년 6월 필로티의 층수산정 규제의 법제변화 이전까
지 나타난 초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유형의 정의하였으
며,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00년 6월 건축법의 
법제변화 이후 건축된 저층부에 필로티형 주차장이 설치
된 5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Fig. 7을 보면, 대상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분포하는 건
축물 유형은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일반 다세
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연립주택 순으
로 분포한다. Fig. 8의 대상지 건축물 저층부의 이용 현
황 조사는 각각의 가로의 성격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용
하였다. Fig. 9의 건축물 허가년도 조사는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도출된 저층주거지 건축물에 영향을 준 주요 법
제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건축물이 생긴 당시
의 규제로 발생한 건축물의 형태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면하는 이면도로와 관련하여 가로의 성격과 주
차의 처리방식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lassification # of buildings Percentage
Single-family house 106 11.9

Multi-family 
house

Piloti 341 38.3
General 195 21.9

Small apartment 56 6.3
Neighborhood Retails 152 17.1

Etc 41 4.6
Total 891 100

Table 3. Building types

Fig. 7. Building types

Fig. 5. Mix and Separation of Pedestrians an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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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 of buildings Percentage
Residential 357 40.1

Piloti 341 38.3
Retail 152 17.1
Etc 41 4.6

Total 891 100

Table 4. Uses of the 1st floor

Fig. 8. Uses of the 1st floor 

Classification Number of buildings Percentage
1974 - 1985 75 8.4
1985 - 2000 393 44.1
2000 - 2019 423 47.5

Total 891 100

Table 5. Building permits by year

Fig. 9. Building permits by year

3.2.3.3 주요 건축물 유형 도출
(1) 단독주택 : 반지하층을 포함하는 두세대 이상의 
    초기 단독주택유형

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단독주택은 1981-85년 준공된 
건축물로 층수는 2층 규모, 저층부는 주로 반지하의 주거
층으로 구성되어 두세대 이상이 거주하도록 구성되어있
다. 건축물 전면부의 경우 담장으로 막혀있거나 필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1985년 다세대
주택의 법제화 이전의 초기 단독주택 유형이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0. Major building types : single-family house

(2)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주택 : 필로티형 주차장을 
   포함하는 5층 규모의 주택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00년 지상층의 1/2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층고를 주택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법제변화 이후 등장한 건축물 
유형이다. 저층부는 필로티형식의 필지 내 주차공간을 확
보하고 있으며, 계단실은 건축물 중앙에 위치하여 가로와 
면하거나 건축물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1. Major building type : Multi-family house (Piloti)

(3)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 : 반지하층을 포함하는 
    4층 규모의 주택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1985년과 1990년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법제화 이후 등장한 건축물로, 옥
외계단이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며 등장한 초기의 단독형 
다가구주택부터 다세대주택의 층수제한이 3개층에서 4
개층으로 완화되며 등장한 접지형 다세대주택[11]까지를 
포함하는 건축물 유형이다. 저층부는 반지하의 주거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낮은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상주차를 고려한 저층주거지 가로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77
건축물의 전면부 혹은 측면부 공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을 확보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2. Major building type : Multi-family house

(4)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이상의 4개층 이하의 다수

의 동으로 존재하는 건축물 유형이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확보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2개의 가로와 면하거나 접도
율이 높은 형태로 존재한다. 저층부는 일반 다세대·다가
구주택과 유사하게 건축물의 사이공간에 필지 내 주차공
간을 확보하였으며, 도로와 면하는 건축물의 측면부는 담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3. Major building type : Small apartment

(5)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형태는 주거기능을 포함하

는 점포주택과 상업시설만으로 구성되어있는 일반 근린
생활시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점포주택의 경우 
8m 폭원의 내부가로를 따라 3~5층 규모로 분포하고 있
으며,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상지 외곽 경계를 형
성하고 있는 15m 이상의 도로를 따라 5층 이상의 규모
로 분포한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4. Major building type : Retails

3.2.4 노상주차 유형 분석
3.2.4.1 노상주차의 유형 구분 기준
노상주차의 유형 구분은 대상지 내 국지도로에서 발생

하는 노상주차의 현장관찰을 통해 노상주차의 종류, 노상
주차가 발생하는 공간, 노상주차의 형태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상주차의 종류는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에 주차된 차량과 2. 불법주차 차량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상주차의 발생 공간 및 형태는 주거지 가로 내에서 발
생하는 노상주차를 유형화가 가능한 형태로 구분하였다. 
노상주차의 발생 공간은 유형화를 통해 1. 담장, 2. 주택
외벽, 3. 출입구, 4. 상업시설 앞, 5. 필로티 앞, 6. 공터
(공원, 주차장 등) 옆, 7. 건축물 사이와 같이 7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상주차의 형태는 1. 평행, 2. 대각
선, 3. 평행 일부침범, 4. 직각 일부침범, 5. 대각선 일부
침범으로 구분하였다. 일부침범의 경우, 필지 내 주차된 
차량의 20% 이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
로 하였다.

3.2.4.2 노상주차 현황 분석
노상주차 현황 분석은 주거지 노상주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오후 9시 이후 현장관찰을 실시하
여 거주자우선주차와 불법주차 대수를 산정하였으며, 노
상주차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 15m 이하의 
국지도로에 대해 현장관찰을 진행하였다. 대상지 내 이면
도로에서 발생한 노상주차의 전체 대수는 500대로 확인
되었다. 노상주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의 경우 235대, 불법노상주차의 경우 265대로 절반정도
의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Fence 187 37.4

Outer wall 130 26.0
Entrance 8 1.6

In front of the store 90 18.0
In front of the piloti 18 3.6
in front of empty lot 40 8.0

Between buildings 27 5.4
Total 500 100

Table 6. Location of street parking

발생공간별로 Table 6과 같이 살펴보면, 대상지 내 
노상주차는 담장 앞, 주택외벽, 상업시설 앞 순서로 분포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노상주차가 낮은 담장이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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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층부가 주거시설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Fig. 15의 유형별 발생공간을 살펴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담장 옆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
였으며, 불법주차의 경우 주택외벽과 상업시설 앞에서 높
은 비율로 발생하였다. 

Fig. 15. Location of street parking

Classification Number of vehicles Percentage
Parallel parking 369 73.8
Parallel parking 
(intruding road) 39 7.8

90 °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47 9.4

45°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45 9.0

Total 500 100

Table 7. Types of street parking

Fig. 16. Types of street parking

노상주차의 형태별로 Table 7과 같이 살펴보면, 대상
지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노상주차는 차량 전체가 도로의 
일정부분을 점유하는 평행주차 방식으로 분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 Fig. 16과 같이 살펴보면 거주자우
선주차의 경우 담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주차 형태가 높

게 나타났으며 불법노상주차의 경우 상업시설 앞 평행주
차 형태와 주택외벽에서 대각선 일부침범과 같은 필지내 
주차가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로유형 분류 및 특성 도출
3.3.1 물리적 영향요인 검토
대상지 가로유형의 분류를 위해 우선 가로환경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물리적 영
향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보행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대상지 현황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
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지 내부에 존재하는 동일한 
가로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유형, 저층부의 이용현황, 가
로의 노상주차 등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성격이 정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한 가로유형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Classification Index

Street Types
Road Road width

Side Walk O, X
Traffic way one-way, two-way

Relationship 
of Streets & 

Buildings
Building Type

Single-family house, Multi-family 
house(piloti), Multi-family house, Small 
apartment, Commercia

Use of the 
lower floors Residential, Piloti, Commerce

Street 
Parking

Type of Street 
Parking

Priority parking for residents, Illegal 
parking

Location of 
Street Parking

Fence, Outer Wall, Entrance, in fornt of 
the store, In front of the piloti, in fornt of 
empty lot, Between buildings

Form of Street 
Parking

Parallel parking, Parallel parking(partially 
invasive form), 90 degree angle parking 
(partially invasive form), 45 degree angle 
parking (partially invasive form)

Table 8. Factors affecting street environment

3.3.2 가로유형 분류 기준 및 방법
대상지 가로의 구분은 폭원이 동일한 구간, 가로가 분

리되거나 합류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로의 
유형 분류 및 유형분석은 도로의 폭원별 구분 기준 
Table 2 중 노상주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로인 4m-15m 
폭원의 국지도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지 가로유형 분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
다. 첫 번째로, 노상주차의 배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가로의 폭원을 1차 분류로 하여 양방향 주차가 가능한 
9m 폭원의 가로와 단방향 주차가 이루어지는 5-6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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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가로, 그리고 노상주차가 발생하기 어려운 3m 폭원
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로, 동일한 폭원의 가로일지라
도 저층부의 이용 유형과 주요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노
상주차의 밀도와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 폭원별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각 가로에서 이루어지는 노상주차
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Fig. 17. Numbering for street classification

3.3.3 가로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성 분석
가로유형 분류 기준 및 방법에 기초하여 각 특성별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해냈으며, 가로 
내 노상주차의 관찰이 가능한 유형을 분석 후 각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Type Width Side 
walk

Main 
building 
types

Use of the 1st 
floors (%) Street 

parking
Parking 
density

1)

Illegal 
parking 
ratioRes. Piloti Retail

C-1 9m O Retail 5% 0% 95% Both-
side 9% 100%

C-2 9m X Retail 10% 7% 83% Both- 
side 45% 65%

R-1 5-6m X
Single-fam.
Multi-fam.
Small apart.

67% 21% 12% One- 
side 41% 43%

R-2 5-6m X Multi-fam. 
(Piloti) 29% 56% 15% One- 

side 16% 71%
R-3 3m X Residential 69% 20% 11% X 0% 0%

Table 9. Results of street type analysis considering 
street parking

1) 노상주차의 밀도는 100m 구간길이에 20대의 노상주차가 발생
할 경우를 100%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양방향 주차가 가
능한 9m 폭원의 경우 40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Fig. 18. Street type analysis results

3.3.3.1 C-1 : 보차분리가 되어있는 폭원 9m의 상업
             가로
Table 9의 C-1 유형은 폭원 9m의 보차분리가 되어

있는 상업가로로 가로에 접한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이 
93%의 비율로 분포하며, 이외의 주거용 건축물 역시 용
도는 주택이지만 저층부에는 대부분이 상업시설로 분포
한다. 저층부 이용은 상업이용이 95%, 주거이용이 5%로 
저층부 상업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노상주차는 가로의 양방향에서 모두 나타나며, 노상주차
의 밀도는 전체 평균 28%에 못 미치는 9%이나, 모든 노
상주차가 불법주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차분리로 
인해 주차 공간의 확보자체가 매우 어렵고, 차량 통행과 
다수의 보행인원으로 인해 노상주차의 밀도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되며, 보도 옆으로 잠시 주정차하거나 보
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Table 11과 같
이 매우 높은 불법주차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Section Sample image
Fig. 19. Type C-1 : Section and Sample Image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Fence 0 0

Outer wall 0 0
Entrance 1 4.2

In front of the store 24 91.7

Table 10. Type C-1 : Location of street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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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Parallel parking 17 62.5
Parallel parking 
(intruding road) 9 37.5

90 °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0 0

45°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0 0

Total 26 100

Table 11. Type C-1 : Form of street parking

3.3.3.2 C-2 : 보차혼용과 폭원 9m의 상업가로
Table 9에서 C-2 유형은 폭원 9m 보차혼용 방식의 

상업가로로 C-1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73%로 높게 나타나며, 이외의 건축물 역시 저층부는 대
부분 상업시설로 분포한다. 저층부 이용은 상업이용이 
83%로 가장 높으며, 일부 주거 및 필로티 이용도 나타난
다. 노상주차는 가로의 양방향에서 나타나며, 노상주차의 
밀도는 모든 유형중 가장 높은 45%의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보차혼용 방식의 도로로 인하여 9m폭원 모두를 차
량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 앞으로 다수의 노
상주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ection Sample image
Fig. 20. Type C-2 : Section and Sample Image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Fence 0 0

Outer wall 2 5.0
Entrance 0 0

In front of the store 23 82.5
In front of the piloti 0 0
in front of empty lot 2 5.0

Between buildings 3 7.5
Total 30 100

Table 12. Type C-2 : Location of street parking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Parallel parking 24 82.5
Parallel parking 
(intruding road) 1 5.0

90 °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5 12.5

45°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0 0

Total 30 100

Table 13. C-2 : Form of street parking

3.3.3.3 R-1 : 저층부 주거 중심의 5-6m 폭원의 주거
             가로
Table 9에서 R-1 유형은 폭원 5-6m 보차혼용 방식

의 주거가로로 단독주택 17%,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 
21%, 연립주택 13%로 저층부 주거시설의 비율이 67%
로 높게 나타난다. 노상주차는 5-6m폭원으로 인해 단방
향으로 배치되어있으며, 노상주차의 밀도는 41%로 전체
평균인 28%보다 높으며, 주거시설이 대다수임을 감안하
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불법주차의 비율은 43%
로 모든 유형중 가장 낮은 비율이며, 이는 필지 내 주차
가 어려운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아 거주자우선주차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노상주차의 발생공간은 Table 14와 같이 담장과 주택외
벽이 각각 39.8%와 28.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며, 
Table 15와 같이 도로를 일부 침범하는 형태의 노상주
차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필지 내 주차장이 협소한 일반 다세대다가구주
택과 연립주택의 전면부와 측면 공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일부 침범하는 직각 및 대각선 주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Section Sample image
Fig. 21. Type R-1 : Section and Sample Image

In front of the piloti 0 0
in front of empty lot 1 4.2

Between buildings 0 0
Total 26 100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Fence 121 39.8

Outer wall 78 28.9

Table 14. Type R-1 : Location of street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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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R-2 : 저층부 필로티형 주차장 중심의 5-6m 
             폭원의 주거가로
Table 9에서 R-2 유형은 폭원 5-6m 저층부 필로티

형 주차장 중심의 주거가로로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주
택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저층부 이용 또한 필로
티 이용이 주거와 상업이용을 합친 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노상주차는 R-1 유형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단
방향으로 배치되어있으며, 노상주차의 밀도는 16%로 모
든 유형중 가장 낮으며, 전체 평균인 28%보다 낮은 수치
를 나타낸다. 이는 필로티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그 외
의 주택유형보다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
로티형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매우 낮
은 비율의 노상주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상주
차의 발생공간별 현황은 Table 16과 같이 담장과 주택
외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이는 필로티형 다
세대·다가구주택이 아닌 주택유형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
로 판단되며, Table 17에서 노상주차의 형태 역시 마찬
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Fence 66 30.4

Outer wall 49 32.4
Entrance 4 7.9

In front of the store 19 15.6
In front of the piloti 9 6.0
in front of empty lot 9 5.2

Between buildings 6 2.5
Total 162 100

Table 16. Type R-2 : Location of street parking

Section Sample image
Fig. 22. Type R-2 : Section & Sample Image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Parallel parking 113 75.1
Parallel parking 
(intruding road) 13 7.4

90 °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16 11.7

45°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20 5.8

Total 162 100

Table 17. Type R-2 : Form of street parking

4. 결론
이 연구는 과밀화된 저층주거지의 환경에서 노상주차 

된 차량들이 가로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저층주거
지 가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유형과 노상주차의 
특성을 검증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도로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건축물 유형 및  노상주차 유형을 도출하
고 분포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하여 가로 유형을 구분한 
후,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저층주거지 가로 현황조사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
로 조성된 본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분포되어있는 상
업기능을 수행하는 상업가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로
가 보차혼용도로의 주거가로로 되어있어 차량의 통행 및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차혼용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로의 폭원과 건축물의 유형 및 
저층부이용, 노상주차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주거지 가
로환경에서 주요 문제의 원인이 노상주차로 인해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상주차 현황 분석 결과, 대상지 내부 전반에 위치하
는 500대의 노상주차는 이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로
환경 개선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며, 노상주차는 보행자
의 보행안전과 경관모두를 저해하여 저층주거지 가로환

Classification # of vehicles Percentage
Parallel parking 215 76.8
Parallel parking 
(intruding road) 15 6.0

90 °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26 10.4

45° angle parking 
(intruding road) 25 6.8

Total 281 100

Table 15. Type R-1 : Form of street parking

Entrance 3 1.1
In front of the store 24 8.4
In front of the piloti 9 3.1
in front of empty lot 28 13.9

Between buildings 18 4.8
Total 2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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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보행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노상주차 유형, 발생 공간, 형태의 분석결과 대부분의 
불법노상주차는 상업시설 앞과 주택외벽에서 발생하며, 
필지 내에서 도로를 일부 침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
문에 가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상업시설의 경우 이용자들과 거주민들 사이에 암
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 발생확률이 상대
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주
거지 주택외벽에서 이루어지는 노상주차의 경우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거지 가로의 
노상주차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주거지 노상주
차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가로유형 분류 및 유형별 노상주차 현황 분석 결과 가
로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유형과 저층부 
이용은 가로변 노상주차의 밀도와 발생 공간 및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이들이 유형화되어 분포하면서 저층
주거지 가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상업가로의 경우, 보차분리가 되어있을 때 노상주차
로 인한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과하는 차량들
과 보행자들로 인해 노상주차가 적정수준으로 제어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거가로의 경우, 필로티형 다
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노상주차의 밀도가 낮게 나타
나는데, 이는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인해 충분한 주차공간
이 확보되고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노상주차억제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
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노상주차를 가장 많이 발
생시키며,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 또한 가장 많이 발생되
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동일한 지역의 이
면도로라 할지라도 가로의 폭원과 저층부의 이용현황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각 상황에 맞는 주차문제  해
결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측정이 어려운 노상주
차가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 대한 제시를 위해서는 앞
서 언급한 각 유형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후속연구를 통
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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